
보도자료

보도 시점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11. 13.(금) 오후

경북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총사업비 1,007억 원 규모, 동해안 대표 해양 생태관광 거점 조성 기대
 - 호미반도 보전센터·심해 체험 바다 학교·해안단구 생태원 등 6개 사업 추진

【관련 국정과제】 71-4. 국민 해양관광 활성화로 연안경제 활력 제고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1월 13일(금) 기획예산처 ‘제9차 재정투자
평가위원회’에서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중 최초이며,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조성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보호구역을 핵심 보호구역으로 하여 주변 해역과 
인근 육상지역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규제 중심의 보호구역 
관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응적 관리(Adaptive management)*를 통해 
생태 보전과 합리적 이용의 균형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 관리 기법을 수정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관리

  이번 사업을 통해 분절되어 있던 해양공간에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보전･관찰･이용 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관람객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작년 12월 호미반도를 포함한 
4개소*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 경북 호미반도(포항), 충남 가로림만(서산·태안), 전남광주 신안·무안 갯벌, 전남광주 
여자만(보성·순천 세계자연유산)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호미반도 사업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중 
동해안 생태계 보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거점으로 동해안 유일의 신생대 
암반층과 함께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인 게바다말 군락이 형성되어 있고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과 멸종위기종인 물수리뿐만 아니라, 전(全) 세계 바다거북 7종 중 
5종이 서식하고 있는 해양생태계의 보고이다.

  호미반도는 이미 국가해양생태공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까지 추진되는 등 3개의 국제·국가 인증이 
중첩된 곳으로 해수부는 이러한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2024년에 
호미곶 주변 해양보호구역을 0.25㎢에서 71.77㎢로 확대한 바 있다.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장 실사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진행되어 왔다.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총사업비는 1,007억 원(국비 705억 원, 지방비 
302억 원)으로 내년에 착수하여 5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6개의 주요 세부 
사업은 ▲해중 생태계 복원 사업(잘피류·해조류 서식지 복원), ▲바다거북 
보호 사업(바다거북 서식 환경 조성), ▲호미반도 보전센터(호미반도 국가
해양생태공원 통합 관리), ▲심해 체험 바다 학교(심해 다이빙 인력 양성 
및 수중 안전 체험교육), ▲해안단구 생태원(호미반도 해안단구 체험), ▲바다 
연어 물길 정원(장기천 복원 및 연어 학습공간 조성) 등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호미반도는 동해안 유일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우수한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을 갖춘 주요 해양 거점이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 포항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김현성 (051-773-5310)

해양생태과 담당자 사무관 이광석 (051-773-5640)



참고 1  호미반도(포항)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계획

세부 사업 주요 내용 총사업비

해중 생태계 복원 사업 블루카본 잘피 복원 사업, 해조류 복원 사업, 수중 환경 영상 시스템 12,197

바다거북 보호 사업 바다거북 섭이장 조성, 미세플라스틱 제거 사업 등 7,897

호미반도 보전센터 전시 체험 시설, 바다 상상 정원 등 39,767

해안단구 생태공원 관찰 데크, 해양 단구 체험, 잘피류 복원 사업 등 5,657

바다 연어 물길 정원 전시 체험 시설, 해양 놀이터, 테크, 수목 식재 13,981

심해 체험 바다 학교 심해 체험풀, 외부 생태학습장 조성 등 21,166

합계  100,665

참고 2  국가해양생태공원 개요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해양생태공원”이란 해양자산의 생태적‧경관적‧학술적‧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한 구역

□ (개념)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해양 공원으로,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하고 함께 이용하는 복합 공간

□ (성격)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가 공존하는 상생 모델 지향

 ㅇ (보전ㆍ활용) 규제 중심의 보호구역 관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응적 관리*를 통해 생태 보전과 합리적 이용의 균형을 추구

   * Adaptive management : 관리 기법을 수정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관리

 ㅇ (복합공간) 해양생태계의 보전ㆍ복원, 조사ㆍ연구, 교육, 이용, 인식 

증진, 주민 혜택, 국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 해양공간

국가해양생태공원(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 개념도



참고 3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현황(‘26.11)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구역도 주요 특징

<호미반도(포항) 국가해양생태공원>

▪ 보호구역 지정일 : ‘21.12.31
▪ 법정구역 :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해양생물 : 보호생물 총 12종 서식
▪ 특징 :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경상북도 기념물 제39호 ’호미곶 등대‘가 위치

▪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 139.35㎢
 - (핵심구역) 71.77㎢, (완충구역) 50.38㎢

(지속 가능 이용 구역) 17.20㎢

<가로림만(서산·태안) 국가해양생태공원>

▪ 보호구역 지정일 : ‘16.07.28
▪ 법정구역 : 해양생물보호구역
▪ 해양생물 : 보호생물 총 8종 서식
▪ 특징 : 가로림만 해역의 점박이물범 등 해양보호

생물의 서식지·산란지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 147.05㎢
 - (핵심구역) 92.04㎢, (완충구역) 13.61㎢

(지속 가능 이용 구역) 41.40㎢

<신안ㆍ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 보호구역 지정일 : ‘10.01.29(신안), ‘01.12.28(무안)

▪ 법정구역 : 습지보호지역
▪ 해양생물 : 보호생물 총 5종 서식
▪ 특징 : 황조롱이, 검은머리물떼새 등 법정보호종 

서식지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21.7)

▪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 1,785.475㎢
 - (핵심구역) 1,015.937㎢, (완충구역) 200.71㎢

(지속 가능 이용 구역) 568.828㎢

<여자만(보성·순천 세계자연유산) 국가해양생태공원>

▪ 보호구역 지정일 : ‘03.12.31(보성), ‘03.12.31(순천)

▪ 법정구역 : 습지보호지역
▪ 해양생물 : 보호생물 총 9종 서식
▪ 특징 : 국내 유일의 흑두루미가 서식하는 지역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21.7)

▪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 84.872㎢
 - (핵심구역) 38.852㎢, (완충구역) 20.96㎢

(지속 가능 이용 구역) 25.06㎢


